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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직·간접 외상 경험에 노출된 남성 경찰공무원의 PTSD 수준

을 이해하고, 상담이나 심리 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문적 도움에 경찰

공무원 조직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 낙인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회피요인으로 상정하고,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A 지역의 남성 경찰공무원 258

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 98.9%의 남성 경찰공무원이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직·간접 외상 사건 경험의 스트레스 강도를 비교했을 때, 간접 외상 사건

경험의 스트레스가 더 높고, 이로 인한 PTSD는 전체 대상자의 48%가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12%만이 상담 및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낙인만이 유의한

회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남성 경찰공무원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높이기 위한 제언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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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범죄는 최근 5년간 빈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유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찰 공무원의 외상

경험과 위험성 또한 공존하고 있다. 외상(Trauma)이란 지진, 태풍 등의

자연 재해 뿐만 아니라 산업과 문화가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야기되는

전쟁, 교통사고, 화재, 강도, 강간 등과 같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주는

극심한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의미하는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하 APA), 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이러한 외상

사건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경찰청(2018) 통계연보에 의하면, 살인, 강도,

절도, 납치 감금, 성폭력과 같은 중요 범죄에 대한 신고 건수가 18년 기준

으로 545,449건에 이르며, 이는 외상 경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공무원의

위험한 직무 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살인이나, 강도, 폭행

과 폭력, 자살, 성폭력 및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 현장에 지속 노출되어

있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목격하는 간접 외상에서부터 범인 검거 시

본인이 부상을 입는 등의 직접 외상 경험을 반복한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인들에 비하여 외상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이옥정, 2010; Clair, 2006). 전국 경찰 1인 담당인구는

437명에 이르며(경찰청, 2018), 이는 경찰공무원의 과중 된 업무와, 강력

범죄 및 사고현장 노출 건수는 경찰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유발

요인임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

공무원들의 경우, 사건 현장에 최초 대응하는 직무 특성상, 종종 극한의

상황과 위험성이 높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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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 PTSD, 이하 PTSD)와 같은 정신 질환의 고위험 직군으로 분류

된다(이도선, 2018). PTSD는 매일 사고 현장을 목격하는 경찰관들에게

유독 빈도가 높은 편으로 외상을 경험한 경찰관 3,817명 중 1,569명에서

PTSD 고위험군 분류기준인 25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전체

인원의 41.6%를 차지한다(범은애, 2017). PTSD는 외상 당시의 충격적

기억들이 빈번히 떠오르고, 외상 사건에 대해 회상시키는 장소나 활동을

피하게 되어 만성적 긴장, 불면증 등의 고통을 겪는 증상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Hackett와 Violanti(2003)는 특정 외상 사건

의 노출이 경찰관의 PTSD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알코올 남용과

자살 충동까지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경찰공무원들의

PTSD로 인한 심각성에 대한 위험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상담이나 심리

치료와 같은 보다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2010년부터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조기에 진단 및 해소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프로그램 중 특강 형식으로 자살예방을 포함한 전반

적인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운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경찰복지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경찰청, 2013)에 따르면,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경험이 “있다”가 43.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이에 대해 86.9%

가 치료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7.8%의 경찰공무원이 자살

충동을 경험했고, 자살 충동이 높은 경찰 보직은 수사(9.4%), 외사(8.8%),

형사/생활안전(8.4%)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4년간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총 69명(연 평균 17명)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지영, 임재호,

서수연, 2017).

경찰공무원의 PTSD와 직무스트레스 전문 치유를 위해 2014년 ‘경찰

트라우마 센터’를 개소했으나, 잦은 외상 사건과 마주하고 PTSD를 호소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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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것은 드문 현실이었다. 이후, ‘경찰 트라우마 센터’라는 명칭에서

오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의 실질

적인 이용률을 높이고자, ‘경찰 트라우마 센터’는 ‘마음동행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해왔다. 이후 2019년 발표된 경찰청 브리핑 결과, 2014년

‘마음동행센터’의 이용률은 1,279명으로 해당년도 전체 경찰공무원 총원의

1.169%만이 이용하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경찰청, 2019). 경찰청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2019년, 인천을 시작으로 울산, 경기 북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 9개소를 추가 신설, 지방청 별

1개소씩 총 18개로(경찰병원 포함)의 ‘마음동행센터’를 확대 개소하였다.

근무 중 각종 충격사건 경험 후 신속한 치유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할에 ‘마음동행센터’가 없어 알맞은 시기에 상담 및 치료 지원이 불가한

지역을 보강하고자 한 것이다.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필요 시 병원

과 연계하여 통합 심층검사와 치료까지 지원했지만, 2018년 ‘마음동행센터’

이용률은 2.44%에 그쳐 여전히 경찰공무원의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접근이 낮은 상황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경찰청, 2019). 이에 경찰공무

원은 왜 상담이나 심리 치료와 같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질문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타인으로부터 이해, 정보, 치료,

지지 등을 구하는 것을 도움추구라고 하는데, 특히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전문적 도움

추구라고 한다(Kushner & Sher, 1991).

경찰공무원들은 직‧간접적인 외상 경험의 잦은 노출과 PTSD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직무 환경상 적극적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그 무엇

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경찰공무원의 심리 상담 및

치료에 임하는 현실은 낙관적이지 않다. 경찰청(2018) 통계연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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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전국의 정신건강의학과 전체 외래 환자 8,691명 중, 현직

경찰공무원의 방문은 805명(10.08%)에 그치고 있는 결과는 이 같은 현실

을 잘 나타내고 있다. 참전유공자와 소방공무원,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PTSD 수준과 상담요청에 관한 비교 연구의 결과에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상담과 심리치료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5.8%로 나타났지만

(김은진, 주희주, 이상흔, 2015),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이와 같이 심리적인 불편감을 경험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전문적인 도움

을 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이라 하며

(Kushner & Sher, 1991),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대한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은 극단적인 자살과 같은 위기 상황만이 아닌, 일반적 상담

장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직무 특성상 여러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공무원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위해 도움

을 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결정은 접근요인과 회피

요인 간의 서로 상충적인 결과라고 하였다(Kushner & Sher, 1991).

Vogel(2003)은 실제 도움추구 태도를 예측하는 접근요인의 설명 변량은

25% 미만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도움추구 태도를 예측하는

회피요인의 설명 변량은 35%에서 40%로 보고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에 빈번히 노출되는 직무 특성을 지닌 경찰공무원이

왜 전문적 도움추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회피요인에 초점을 두고자 하

며, 그에 앞서 경찰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조직은 고유한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를 갖고 있는데,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한 특성에 대하여 Berkley(1974)는 위험성과 권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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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불신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편가르기, 권위주의, 냉소주의, 보수주의

로 구분하였다. 국내 조철옥(2012)의 연구에서는 폐쇄적 단합 문화와 보안

지상주의, 우월의식, 패배주의, 냉소주의로 구분하였고, 김상호(2004)의

연구에서는 우월주의, 남성 예찬주의, 복지부동과 권위주의, 동료 집단의

충성과 비밀주의 등으로 구분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해 위계 문화가

가장 강조된 관료조직이라고 보고하였다. 장석헌과 이강훈(2007)의 연구에

서도 경찰공무원은 위계문화가 가장 지배적인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 나타

났다. 경찰공무원의 조직문화는 이처럼 상명하복이 뚜렷한 수직적이고

비밀엄수의 경직된 분위기와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엄격하고, 청렴하며,

냉철한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에 그에 따른 책임감과 직무에 대한 완벽함

을 추구하는 개인 내적 심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위계문화가

지배적인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심리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대인관계적 측면(interpersonal aspects)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움추구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나약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설사 자신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엄정혜, 김은혜, 백지명,

한나리, 조민아, 2016). 자신의 강함과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이처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회피요인으로 작용하

는 변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완벽주의(Perfectionism)란 결함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특성을 의미(Flett & Hewitt, 2002)하며

이 같은 완벽주의 성격이 대인 관계적, 표현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라 한다(Hewit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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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3).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현대사회에서는 열등함을 치부로 간주

하고 완벽함을 이상적으로 여기며 개인에게 보다 더 완벽할 것을 요구하

고 있으며(이정숙, 조성호, 2011; 채민성, 2016), 완벽함은 개인의 특성이며

능력의 지표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Burns, 198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는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원으로 쓸 수 있지만,

실제의 자신과 괴리가 크고 지나치게 경직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김남재, 2004; 하정희, 201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은 개인은 심리적 부적응과 고통이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도움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Ey, Henning,

& Shaw, 2000; Hewitt et al., 2003). 또한, 자신의 불완전함을 치료자에게

보여주기 어려워하기 때문에(Ey et al., 2000), 치료동맹에 어려움을 갖고

(Hewitt et al., 2003),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정이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회피요인으로 성역할 갈등을

제안하고 연구 대상을 남성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경찰공무원 조직 문화에 대해 연구한 김성언(2007)은 남성지배적 성향

을 강하게 나타내는 군대와 경찰조직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는 관념을 제시

하였으며, 남성다움의 숭배와 성역할에 대한 차별주의와 직무에 따른

물리력 행사 등이 조직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임유석(2013)

의 연구에서는 남성주의에 따른 경찰의 성역할 고정관념(Stereotype of

sex Role)이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무차별과 남성우월주의의 과시로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성역할 규범을 준수

해야 사회에서 잘 기능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였으며(박수애,

조은경, 2002), 여성 경찰 공무원과의 근무를 기피하는 남성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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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근무 부서와 여성 경찰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근무가

‘수사‧형사’과로 동일하였다(이상열, 신현기, 2009). 이는 경찰공무원의

남성지배적 성향의 조직 특성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Keane, Zimering, & Caddell(1985)은 남성성을 중시하는 조직이나 그 문화

에 속한 이들은 외상 사건 경험에 대한 감정표현을 지지받지 못하여 외상

사건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남성지배적인 조직의 특성과

외상 사건 경험의 노출을 피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남성 경찰공무

원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고,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회피요인으로 성

역할 갈등을 제안하는 바이다.

성역할은 사회에서 형성된 이상적인 남성다운 또는 이상적인 여성다운

모습에 부합하는 행동들로, 남성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이 같은 성역할

행동에 관한 사회적 기준, 기대와 규범을 내면화한다. 이렇게 내면화된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로 인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심리상태를 성역할 갈등이라고 한다(O’Neil, 1981a). 성역할 갈등은

대인관계와 개인 내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erger, Levant,

McMillam, Kelleher와 Sellers(2005)는 남성들의 높은 정서적 스트레스가

성역할 갈등에 연관이 있으며, 이를 높게 지각하는 남성은 상담과 심리

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추구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남성상에 위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역할 규범을 위반

했을 때의 외부적 시선과 같은 성역할 갈등으로 인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자신이

겪고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Möller-Leimkühler, 2002). 실제로도 도움추구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명확

한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성경, 2005; Möller-Leimkühler,



- 8 -

2002). 경찰공무원의 공적인 이미지는 남성들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강인함

과 같이 ‘남자다워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힘, 권위를 중시하는 경찰공무

원 조직문화의 특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남성 경찰공무원

으로 대상의 성별을 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그들의 성역할 갈등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요인으로 빈번히 다뤄지고 있는

자기낙인에 대한 변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김은진 등(2015)은 참전유공자와 소방관, 경찰공무원으로 집단을 구분

하여 상담요청의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경찰공무원 집단

에서 상담요청에 대한 회피요인으로 ‘비밀보장과 낙인’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방식은 ‘직접 전문

상담 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을 희망

하였고,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거부 사유로는 상담 내용에 대한 ‘적절한

상담 기관 부재’와 ‘비밀보장 우려’, ‘주위 시선 부담’의 순으로 보고되었

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PTSD 호소 대상 중, 경찰공무원이 타 집단에 비

해 비밀보장과 낙인에 대한 염려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바

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경우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자기낙인이 회피요인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Corrigan(2004)는 낙인이란 개인의 특성 또는 행동으로 인해 그 개인이

결함이 있다고 주변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낙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으로 구분했다.

사회적 낙인이란 타인이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정

적으로 평가한다는 인식을 의미하며, 사회적 낙인이 자신에게 내면화되어,

자기 스스로 열등하고 부적절하게 지각하는 것을 자기낙인이라고 정의했

다. 안수정(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보다 자아(self)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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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낙인이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도움추구 태도를 더 많이 예측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Vogel, Wade와 Haake(2006)은 자기낙인에 대해

타인에게 심리적 도움을 구할 때, 자신을 부적절하고 나약하다고 지각함

에 따라 자기가치감이나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것이라고 했다. 많은

내담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상담에서 했던 자신의 이야기가 조직으로 전해

지고, 상담 내용이 인사 기록에 남아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

움으로 인해 상담하기를 꺼려하며(진경미, 권경인, 2015; Carroll, 2010),

자기낙인이 도움추구에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Vogel, Wade, &

Hackler, 2007)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황연미(2009)의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보다 자기낙인을 더 중요한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안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간접 외상 경험

사건 노출 빈도와 외상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및 PTSD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남성 경찰공무원의 심리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들이 직무에서 경험하는 돌발적인 스트레스 상황

또는 PTSD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국민의 지팡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남성 경찰공무원의 건강한 심리 방역에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남성 경찰공무원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요인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

낙인으로 선정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요인으로 어떠한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경찰공무원

을 대상으로 한 외상 사건과 PTSD 관련 연구들에서 그들을 돕기 위한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제언은 많았으나, 이들이 실제 전문적 도움추구

를 하지 않는 직접적인 회피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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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들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회피요인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접근 방향성과 치료 개입을 제시하여, 사회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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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 경찰공무원의 직‧간접 외상 사건 경험과 PTSD

수준을 조사하여 직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장애에 대한 치료

적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경찰공무원의 직‧간접 외상 사건 경험, PTSD 수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어떠한가?

둘째, 직‧간접 외상 사건 경험과 PTSD 수준이 남성 경찰공무원의 계급

과 근무부서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셋째, 외상 사건을 경험한 남성 경찰공무원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요인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낙인이 미치는 영향

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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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외상 사건(Traumatic Event)과 PTSD

가. 외상 사건의 개념

외상 사건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경험을 벗어난 사건

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저하게 느끼는 스트레스 사건이라 DSM-Ⅲ

-R(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 정의

하고 있다(APA, 1987). 그러나 이후 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

아닌, 교통사고나 폭력 등에 대한 피해와 같은 다소 심각성이 떨어지는

반복적인 사건들에서도 PTSD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Breslau

et al., 1998). 최혜경(2010)의 연구에서 이는 심각한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목격한 사건 역시 외상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PTSD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외상 사건 개념의 변화를 반영하여 외상 사건은 개인이나 타인에게

죽음과 죽음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해와 사건들을 경험, 또는 목격할 때

그로 인해 충격과 공포, 두려움, 무력감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DSM-Ⅳ(APA, 1994)에서 재정의 되었다. 한편 DSM-V(APA, 2013)에서

는 심각한 부상 또는 죽음, 성폭력 이외에 직업적으로 혐오적인 외상에

반복 노출되는 경험 또는 외상사건이 추가되어, 외상사건의 범주가 확대

되어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반복적인 외상 사건에 노출되는 현장

응급구조 실무자의 직무 영역 또한 외상 사건의 범주 안에 포함시켰다

(이수정, 2014).

이상현(2013)의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을 자신이 소유한 자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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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없다는 인지적 판단으로부터 실질적인 죽음 또는 위협에 관하

여 일상적 대처능력의 무력감과 상실이 심리적 충격과 고통 등으로 경험

하는 사건이라 외상 사건의 개념을 확장해 접근하고, 다음과 같이 유형에

따라 외상 사건을 분류하였다.

주. 출처: 이상현(2013), p. 193.

구분 외상 사건의 종류

직접성
직접 가정폭력, 전쟁, 인질, 폭력, 강간

간접 직접 목격, 사건에 대한 증언 듣기

대인관계

관계 내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관계 외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안전사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반복성
단순 강도, 교통사고

복합 가정폭력을 목격한 어린이, 성적학대

사건주체
개인 개인에 의한 외상

국가 국가 폭력에 의한 외상

<표 1> 외상 사건(Traumatic Event)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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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TSD의 개념

사람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정신적 ·

신체적 증상들을 가리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라 한다(APA, 1994). 다시 말해, PTSD는 생명을 위협하

는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적 질환이다.

PTSD는 미국 정신의학협회(APA)에서 발행된 분류 및 진단 절차인

DSM-Ⅱ(APA, 1980)에서 최초 공식적인 진단명으로 인식되었으며, 이후

외상과 관련된 장애의 연구가 증가하면서, DSM-Ⅲ-R(APA, 1987)에서

‘일상적인 인간의 경험 범위를 넘어선 사건들’로 1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

되어야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이선미, 은헌정, 1999). DSM-Ⅳ(1994,

APA)에는 진단 기준 A의 외상 사건을 자신의 직접적인 외상 뿐 아니라,

타인의 죽음, 상해,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을 목격하고, 이러한 사건

에 대한 반응으로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동반하는 경우로 외상

경험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었다(이지영, 2007). 현재, PTSD의 진단기준으

로 DSM-Ⅴ(2013, APA)가 사용된다. 여기에는 직업에서 오는 충격적이

고, 기피 할 수밖에 없는 외상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한

경험과 그로 인한 장애가 동반되는 등의 정신적 문제가 추가되었으며

DSM-Ⅴ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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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제적 혹은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또는 성적인 폭력에

1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경험

1. 외사 사건 직접 경험

2. 외상 사건이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

3. 외상 사건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어났음을 알게 되는 것

4. 외상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 내용에 반복적 혹은 극단적으로 노출

(전자매체, TV, 영화, 사진을 통한 것이 아님)

B. 외사 사건과 관련된 침투 증상이 1가지 이상 나타남

1. 외상 사건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의 반복적, 침투적 경험

2. 외상 사건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꿈의 반복적 경험

3. 외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해리 반응

(예: 플래시백)

4. 외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될

때마다 강렬한 심리적 고통의 경험

5. 외상 사건을 상징 또는 유사한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대한 심각한

생리적 반응

C. 외상 사건과 관련된 자극 회피가 1가지 이상 방식으로 지속적

나타남(외상 사건 후 시작)

1. 외상 사건과 밀접히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려는 노력

2. 외상 사건과 밀접히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유발하는

외적 단서들(사람, 장소, 대화, 활동, 대상, 상황)을 회피하려는 노력

<표 2> PTSD의 DSM-Ⅴ 진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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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청소년, 성인 진단 기준

주. 출처: 권석만(2003), p. 231.

D.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가 2가지 이상

나타남. (외상 사건 후에 시작되거나 악화 가능)

1. 외상 사건의 중요 측면 기억하지 못함

2.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과장된 신념이나 기대를 지속적으로 지님

3. 외상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왜곡된 인지, 이러한 인지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책망

4. 부정적 정서 상태(예: 공포, 분노, 죄책감, 수치심)가 지속적 나타남

5. 중요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현저히 감소

6. 타인에 대한 거리감이나 소외감을 느낌

7. 긍정 정서(예: 행복감, 만족, 사랑 감정)를 지속적으로 느끼지 못함

E. 외상 사건과 관련하여 각성과 반응성의 현저한 변화가 2가지

이상 나타남(외상 사건 후 시작 또는 악화 가능)

1. (자극 없는 상태, 사소한 자극에도) 짜증스러운 행동, 분노 폭발

2. 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

3. 과도한 경계

4. 과도한 놀람 반응

5. 집중의 곤란

6. 수면 장애

F. 위에 제시된 (B, C, D, E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해가

1개월 이상 나타남

G. 이러한 장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이 유발되거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중요한 기능에 현저한 손상이 나타남

H. 이러한 장해는 약물이나 신체적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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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은애(2017)의 연구에서 DSM-Ⅴ 진단 기준 중, PTSD 주요 증상 가운

데, 재경험 증상은 사건의 불수의적, 반복적, 침습적인 고통스러운 기억과

해리성 반응, 그리고 사건을 상징하거나 닮은 내·외부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과 극심한 장기적 심리적 고통과 같은 증상을 말한다.

소방방재청(2011)에서는 PTSD의 주요 증상을 불안, 우울, 강박, 공황 장애,

공격성, 환각, 환청, 환시, 재경험, 폭행, 자해, 자살시도 등 PTSD의 3가지

하위영역인 회피, 침습, 과각성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발표했다. PTSD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수년이 지난 후 다른 외상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의 다른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예를 들면

“이혼이나 가족의 죽음, 실직 등의 스트레스 적응 장애가 발생 후 방치

하면 PTSD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Breslau 등(1998)과

박재풍(2016)의 연구에서 모든 사람이 외상 사건을 경험한다 하여 PTSD

를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며,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중 약

15 ∼ 25%의 사람들만이 PTSD로 발전한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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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가. 완벽주의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완벽주의를 알아보기 위해 학자마다 다른 척도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완벽주의가 갖는 핵심적 특징이라는

것은 다양한 입장으로 논했던 학자들과 선행 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지지

되고 있다(Hewitt, Flett, 1991). Flett, Panico와 Hewitt(2011)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상황에서 비현실적으로 내적

기준이 높고,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에게 인정과 수용 받기 원하며, 긍정적

인 인상으로 표현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 Hobden과

Pliner(1995)의 완벽주의와 자기제시 경향성 간의 높은 관련성에 주목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상황에서의 체면 유지(face-saving)와 자기 불구화

(self-handicapping)의 전략으로 자기보호(self-protective)를 추구하는 것으

로 보고한 바 있다. 이는 타인이 자신의 결점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여

독특한 제시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Hewitt 등(2003)은 완벽주의 특성에 대한 부족한 설명을 인식하여, 대인

관계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개념’을 제안하며, 사회적 환경에서 극단적으로 높아진 자기

제시 동기가 타인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 하는 개인의 표현적 욕구

라고 하였다. 이는 타인에게 비쳐질 자신의 인상까지도 의도적으로 통제

하려는 동기적 측면의 표현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완벽주의는 특성적 완벽주의로서, 개인의 성격과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need to be perfect)’를 말하는 반면,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는 대인관계에서 표현되는 행동에 중점을 두어 ‘완벽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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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need to appear perfect)’를 말한다(Hewitt et al.,

2003). 국내 하정희(2010)의 연구에 의하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결함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 극한 두려움

을 느끼며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자 자신의 문제를 숨기고자 하는 은폐성

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Hewitt 등(2003)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대하여 3가지 하위요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과, ‘불완전함 은폐-

행동적’(Nondisplay of Imperfection), 그리고 ‘불완전함 은폐-언어적’(Non

enclosure of Imperfection)로 구분하였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완벽함을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존경받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둘째, ‘불완전함 은폐-행동적’은 공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결점이나 흠이 될 만한 행동을 숨기거나 그 상황 자체에 대해 회피하려

하는 경향이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하고, 타인의 비판에 민감하

여 평가나, 자신의 결점, 실패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

셋째,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요인은 자신의 실수, 무능력들을 공적인

상황에서 타인에게 인정, 또는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

이다. 부정적 평가와 대인관계에서의 거절에 민감해 부정적 감정을 겪지

않으려 자신의 실수와 결점이 거론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Flett,

Hewitt, & DeRosa, 1996).



- 20 -

3. 성역할 갈등

가. 성역할

성역할 갈등이 구체적으로 개념화되기 전, 남성에 대한 이해는 남성성

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전통적 남성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에 초점을 두었다(김지현, 황매향, 유정이, 2003).

O’Neil(1981a)은 성역할(gender role)을 개인이 속한 사회 · 문화 안에서

이상적인 남성 및 여성다운 모습, 즉 각자의 성에 맞는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규범 및 기준, 기대를 내재화한 남성과 여성의 행위와 역할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였다(박경 등, 2008; O’Neil, 1981a, 1981b).

성역할의 발달에 관하여 박경 등(2008)은 생물유전학적으로 성별에

따른 특성으로 차이가 있으며, 그들이 갖는 사회 문화가 성향에 영향을

주기에 문화인류학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심리 성적 발달 단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

스를 해결하기 위해 성역할 동일시가 일어나며, 성 정체감을 알게 되는

발달 시기의 관점인 인지발달론적으로 차이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모방과

동일시를 통해 성역할을 학습하는 사회학습론적 관점과, 생애발달이론적

의 6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 성역할 갈등

O’Neil(1981b)는 남성성(masculinity)의 관점에서 남성의 성역할을 사회

적으로 규정하는 행동과 기대, 역할에 대해 의미하고 있으며, 남성 개개인

의 행동으로 구체화했다. 남성의 성역할은 논리적 사고, 위험 감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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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중심적, 독립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Levant, 1992). 사람은 성장하며 개인의 성역할을 내재화하는데 이를

성역할 사회화(gender role socialization)라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은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울면 안된다는 식으로 사회적인

학습을 하고(Hartley, 1976), 이 같은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남성의 성역

할은 쉽게 위반할 수 없는 사회적 규범으로 여겨지기도 한다(Levant,

1992). 이런 이유로 남성의 성역할은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O’Neil(1981b)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성의 성역할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 사회화 과정에서 성역할이

내재화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 상태를 성역할 갈등이라 하였다.

또한, 남성의 심리적 문제를 예측하는 중요 변수인 성역할 갈등(male

gender role conflict)에 대해 개인적 성공과 타인에 대한 통제, 권력을

강조하는 것이며,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 남성들 간의 애정

표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 일, 학업, 가족과의 요구 수준에 있어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인한 고통으로 정의하고 있다(Moradi, Tokar,

Schaub, Jome, & Serna, 2000). 실제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전통적인

남성상이 사회에 적응하는 관계에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함과 동시

에 실제 남성 행동과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Good & Wood, 1995; Thompson, Pleck, & Ferrera,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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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낙인

가. 낙인(Stigma)

낙인(Stigma)이란 개인의 특성과 행동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기준과 다를 때, 그 개인이 결함이 있다고 타인이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Corrigan, 2004). 낙인은 개인의 기준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낮은

가치로 여겨져 평가절하나 고정관념, 차별적 꼬리표(labeling)나 지위의

손실 등을 포함했다(Link, Phelan, 2001).

도움추구와 관련된 연구에서의 낙인은 상담 및 심리 치료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낙인을 말하며, Vogel, Wade와

Hackler(2007)의 연구에서는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초기 의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전문적 도움추구의 치료적 개입의 적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orrigan, 2004).

Vogel, Wade와 Haake(2006)는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있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을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이라 칭하면서, 전문적 도움 추구를 찾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적으

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으로 정의하고, 자기 낙인은 사회적 낙인이

개인에게 내재화된 결과라고 구분하였다.

나. 자기낙인(Self Stigma)

Corrigan(2004)은 자기 낙인이란 타인에게 심리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사회가 지니는 부정적 이미지를 스스로에게 내면화한 것으로 심리적 도움

을 받으면, 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해 사회적 수용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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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

구 태도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의미하며, 자기

낙인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인이 스스로에게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박준호, 서영석, 2009). 사회적 낙인이 타인에 의한 지각된 것인

반면, 자기낙인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지각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Corrigan(2004)은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대

해 인식(awareness)하고, 동의(agreement)로 진행되며, 적용(application)

하는 3단계로 개념화했다. 이는, 자기낙인은 자신에 대하여, 낙인찍힌 집

단에 ‘동일시’하고 이에 관련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스스로에게 ‘적용’ 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Eisenberg, Downs, Golberstein, & Zivin, 2009). 다시

말해 자기낙인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있지만, 동의

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기낙인이 아니라 볼

수 있다. 장윤진(2012)은 요인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의

개념이 구분되는 것임을 밝히고,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은 서로 관련되

나, 분리된 개념이라 구분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자기 낙인의 여러 부정적 결과들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자기 낙인은 희망(Lysaker, Roe, & Yanos, 2006), 자존감

(Berge & Ranney, 2005), 자기효능감(Fung, Tsang, Corrigan, Lam, &

Cheng, 2007), 삶의 질(Yen et al., 2009)등을 낮추며, 독립적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Lysaker, Roe, & Yanos, 2006). 이러한 부정적 결과

들 중에서도 특히 심리적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한 자기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에 집중하여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자존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 낙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Lannin, Vogel, Brenner, & Tuck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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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Gourash(1978)는 도움추구(help-seeking)에 대하여 어떤 문제에 대한

감당하기에 어려운 사건과 상황을 접했을 때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노력

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하

는 대상으로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종교인에서 의사나 심리 전문가

등이 있다. Gourash(1978)는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 적응에 대한 관점으

로, 도움추구를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의 대처 전략으로 인식하였다.

일반적인 도움추구(general help seeking)와 구분한 전문적 도움추구

(professional help seeking) 태도는 위기 상황이나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불편함이 발생할 때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거나 거절하는 개인의

경향성과 그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Fischer & Terner, 1970).

Fischer와 Terner(1970)는 어떤 이들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진심으로 기대

하지만, 반면에 어떤 이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조차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는 태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남숙경과 이상민

(2012)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가에게 상담이나 심리 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에 대한 개인이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 경향성이라 정의하였다. Vogel, Wade와 Hackler(2007)는 다루기

힘든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 심리적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지지

와 조언, 협조를 얻기 위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러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각 개인에게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어떠한 변인이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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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으며, 전문적 도움추구를 방해하는 요인인지에 대한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연구는 상담이

나 심리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 전략과 방안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상담에 대한 어떤 태도와 기대를 갖고 임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심리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 될 수 있다(Gourash,

1978; Kushner & Sher, 1991, Vogel & Wester, 2003).

Kushner와 Sher(1991)는 도움추구 태도와 관련한 주요 변인들에 대하

여 Miller(1944)의 고전적 접근-회피 갈등 이론을 적용해 접근요인과 회피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상담과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접근요인은 심리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대한 추구이며, 회피요인으로는 도움추구 태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며, 치료에 대한 두려움 또는 비용 부담 등이

있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통계학

적인 변인 외에도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

들의 영향을 받는다.

신연희와 안현의(2005)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자기개방에 위험성이

높을수록 도움추구 태도는 낮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도움추구 태도에 있

어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났으며, 노희순과 남숙경(2013)의 연구와, 이민

지와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 간에 부적 상관

이 나타났다. 또한, 정경미와 신희천(2014)의 연구와, 제연화(2014)의 연구

결과 남성의 성역할 갈등 역시 도움추구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김정수(2016), 노희순, 남숙경(2013)의 연구에서는 도움

추구 태도와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간의 정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불편감이 높으면 도움추구 태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신연희, 안현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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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 2016년까지 KCI 등재지와 더불어 박사학위 논문 중심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선행 요인에 관하여 김은아, 손혜련, 김은하

(2018)의 연구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주. 김은아, 손혜련, 김은하(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No 구분 내용 영향

1 인구통계

여성이 남성보다 +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 +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 +

수입이 많은 집단 +

2 개인적 특성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 높을수록 -

상담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없는 집단 -

완벽주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을수록 -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

자기 은폐가 높을수록 -

3 사회문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으면 +

수직적 개인주의 태도가 높으면 -

청소년 남성 집단에서 심리적 불편감이 높으면 -

4 심리적 증상
우울이 높으면 -

양가감정이 높으면 -

<표 3>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선행 요인에 따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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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 의하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예측하는 접근요인(25%)

과 회피요인(35~40%)들 가운데, 더 많은 설명량을 보이고 있는 것은 회피

요인에 있다(Vogel & Wester, 2003). 신연희와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

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회피요인이 접근요인보다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접근요인만으로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고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피요인을 이해하는데 그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Vogel, 2003).

Cremer(1999)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전문적인 도움추구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켜 서비스 갭(service gap)이라 정의하였다.

상담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서비스 갭

(service gap) 현상을 이해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움추구 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움추구를

하지 않는 이들의 회피요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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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변인 간 선행연구

가. 경찰공무원의 외상 사건(Traumatic Event)과 PTSD

경찰공무원의 외상 사건은 개인이 사건 현장에 직접 참여 또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해 겪는 경험으로 분류될 수 있다(Carlier &

Gersons, 1994; Clair, 2006). 국내에서 양경미, 오창홍, 박정환(2015)의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동료의 상실과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믿음에 이상이 발생하는 사건을 외상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외상 사건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어 일반

사람들은 대다수의 경찰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덜 영향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외상 사건을 자주 경험할수록 경찰공무원의

PTSD는 심각한 증상을 나타낸다(Stephens & Long, 2000). 또한 곽대경,

김도우, 김미경(2011)의 연구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외상 사건의

잦은 빈도와 충격이 높았을 때, 근무 기간에 따라 대처 방식이 달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경찰공무원 직무 상, 심리적 부담

을 많이 느끼는 외상사건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공상 및 사망

사고의 경우이며, 경찰공무원의 잦은 외상 사건은 이로 인해 PTSD로

사기 저하, 신체적 건강 악화와 조기 퇴직 및 이혼과 같은 가정 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성원, 2012: Miller, 1996). 국내 선행

연구 가운데, 황인희(2009)의 연구 결과, 88.4%의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외상 사건을 경험했으며, 신성원(2007)의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56.8%의 경찰공무원이 외상 사건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PTSD와 관련된 많은 연구 가운데, Liberman et al.(2002)는 충격적 장면

을 목격하거나, 잔혹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정서적인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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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PTSD를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2013)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직업 1위로 나타났으며,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던 경찰공무원의 자살자 수는 1,207명으로 9.5% 증가하였다

(중앙자살예방센터, 2019).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충격적이며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직면 비율이 높아 외상 사건 환경에 노출되는 횟수나 수위

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권이 없기에 PTSD를 경험하면서

도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내 PTSD에 관한 선행 연구 중, 황인희(2009)의 연구에서는 27.5%,

이옥정(2010)의 연구 결과에서는 40%, 이준희 외(2014)의 연구에서 외상

을 경험한 41.1%의 경찰공무원이 PTSD를 나타냈으며, 경찰공무원의

PTSD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옥정, 2010). 또한,

Rogehr, Hill, Kott, & Sailt(2003)의 연구 결과, 경찰공무원의 경우, 각종

사고에 노출되는 외상 사건 경험에 대한 마비반응과 회피반응이 유의미했

으며, 외상 사건의 노출 기간과 관련해 신입 인력보다 장기간 노출된

경찰공무원의 PTSD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경찰공무원의 직업적 특성 상 강도 높은 위험 현장과 극심한 외상 사건의

경험이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TSD

는 알코올 사용 장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강훈과 문준섭

(2014)의 연구에서 나타났으며, 외상 사건의 경험이 많을수록 PTSD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한보람, 김정규, 2014; 김종길, 2012). 신성원

(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42.1%가 PTSD 증상을

보고하였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PTSD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자살률은 순직보다 3 ~ 8배 높고, 전체 인구의

자살률 보다 3배 이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다른 직업 대비 알코올

중독율과 이혼율도 높다는 결과가 있다(Disease risk and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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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police officers, 1986). 이처럼 경찰공무원의 PTSD는 우울, 불안과

그로 인한 음주와 이혼, 자살 등의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도움추구 태도와의 연구

Hewitt 등(2003)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자신의

모습을 은폐해 우울과 불안, 사회적 단절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Besser, Flett, & Hewitt, 2010; Sherry, Hewitt, Flett, Lee-Baggley, &

Hall, 2007. 남유진, 20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Flett와 Hewitt(2014)

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부인하거나 방어적이며, 자신의 완벽한 모습과 삶

을 공개적으로 과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정희(2011)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으면 우울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

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하정(2017)의 연구

결과에서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 모습

을 타인에게 나타내고 싶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기에 때문에 도움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상담이나 심리 치료 상담자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도록 노력하면서도

상담자가 자신을 싫어할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에 상담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 위협적으로 지각하며, 자기 보호적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보고하였다(Hewitt 등, 2003). 이는 하정희(2010)의 연구 결과로 나타난



- 31 -

치료 상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다. 성역활 갈등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있어 상담을 이용하는 수준의 성별 차이가

있는데, 이는 성역할 갈등과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덜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ills & Depaulo, 1991). 남성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할 때 타인에게 이를 개방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봤으며(Good & Wood, 1995), 성역할

갈등이 높은 남성은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Berger, Levent, McMillan,

Kelleher & Sellers, 2005). 기본적으로 자기 개방이 이뤄져야 하는 상담에서

자신의 취약한 감정과 심리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며(Komiya, Good, & Sherrod, 2000), 남성은 여성에 비해

도움추구 태도에 부정적이다(유성경, 2005). 더욱이 동양 남성들의 경우,

서양 남성에 비해 강하게 내면화된 남성성과 수치심 같은 감정을 억제하며

(William & Derek, 2006), 남자답지 못하다는 성역할 갈등으로 인해 자신

의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냈을 때 오는 부끄러움으로 자신의 문제를 부인

하거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회피한다(최명식,

1995; Corrigan, 2004). Levinson(1978)의 연구에서도 남성들은 친밀감과

정서적인 유대를 두려워하여 도움추구 태도에 부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특히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안수정(2017)의 연구 결과, 전통적인

성역할과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규범을 고수해 온 이들은 위기 상황을

마주할 때,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기에 상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년 남성 집단은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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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서비스 갭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집단 중 하나이며

(Nam, Choi & Lee, 2015), 성역할 갈등이 높으면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대

한 태도가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했다(제연화, 2014;

정경미, 신희천, 2014). 이로써 남성 집단이 느끼는 성역할 갈등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 자기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회피요인 중 자주 다뤄지는 변인은 낙인이다.

자기낙인을 측정하는 척도를 Vogel과 동료들(2006)이 개발한 이후부터 자

기낙인과 관련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집중되어 보고되고 있다.

Vogel, Wade와 Hackler(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낙인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낙인이 높을수록 자기

낙인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정진철, 양난미(2010)와 Corrigan

(2004)의 연구 결과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

이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민지, 손은

정(2007)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박준호와 서영석(2009)의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고하

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내재화된 낙인 모델(internalized stigma model)에

서 자존감을 낮추고, 전문적 도움추구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Lannin, Vogel, Brenner & Tucker, 2015) 자기낙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도움추구 태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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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Bampi, 2013;

Topkaya, 2014; Lannin, Vogel, Brenner, & Tucker, 2015), Vogel 등

(2007)의 연구에서도 남자에게서 자기낙인이 더 높게 나타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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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높은(경찰청 통계연보, 2018기준)

경기 A지역의 남성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경기 A지역의 경찰서와 지구대를 방문하여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15일 간에 걸쳐 96%의 회수율, 총 192부가 회수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같은 기간 온라인 설문을 함께 실시하여 78부가

응답하였으며, 그 중 일괄적인 응답, 무응답한 척도 및 문항의 누락 등

불성실한 12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5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 도구

가. 외상 사건(Traumatic Event) 경험 척도

외상 사건 경험 변수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수와 외상 사건 경험

충격의 하위항목이며 양적, 질적의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Thomas-

Riddle(2000)가 외상 사건의 측정을 위해 33개 문항으로 이뤄진 직무 사건

목록(List of Work Events)을 개발하고 이를 신성원(2007)이 번안하여 23

문항을 한국 경찰 조직의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를 기초

하여 이옥정(2010)이 다시 경찰 조직의 현실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한다. 이옥정(2010)은 원 척도의 직무 사건 목록과

신성원(2007)이 번안한 직무 사건 목록을 재비교하여 원 척도의 의미와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다. 직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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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목록은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외상 사건 9문항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접 경험의 사건 14

문항으로 총 23개의 직·간접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3문항 중, 조사

대상자가 경험했다고 표시한 외상 사건의 개수를 모두 합하여 외상 사건

의 경험수를 측정하고, 외상 사건의 누적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험한

외상 사건들에 대해 각각 기록한 충격들을 모두 합한 후, 경험한 외상

사건의 개수로 나누어 외상 사건의 충격을 측정하며 외상 사건 경험의

충격 정도는 Likert 5점 척도(1=전혀 없다, 5=매우 심했다)로 평정한다.

예를 들면, ‘동료 경찰관이 자살하였다’라는 문항에 대한 경험 유무를 확

인하고, 경험이 있을 시,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전혀 없다(1

점)’, ‘별로 없었다(2점)’, ‘보통(3점)’, ‘심했다(4점)’, ‘매우 심했다(5점)’로

구분하여, 직‧간접 외상 사건의 누적된 영향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Clair,2006).

본 척도에는 역문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본 척도의 하위요인 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원

척도 Cronbach’s α는 .96,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5이다.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직접 외상 사건 1 ~ 9번 문항 9 .89

간접 외상 사건 10 ~ 23번 문항 14 .93

전체 23 .95

<표 4> 외상 경험 질문지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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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 충격(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K) 척도

본 연구에서는 남성 경찰공무원의 PTSD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판

사건 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 - Revised : IES-R-K)를 사용하

였다. 외상 사건에 따른 관련 증상을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는 본 척도는

Horowitz(1979)가 개발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은헌정 외(2005)가 IES-R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번안하여 한국어판 사건 충격 척도 수정판(IES-R-K)을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한국 실정에 맞게 개정된 수정판(IES-R -K)을 사용하였다.

이는 원척도의 하위요인이 침습 및 회피 증상에서 과각성 2문항이 추가되

어, 과각성 6문항, 회피 8문항, 침습 8문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경험한

회상 사건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증상을 Likert 5점 척도(0=없다, 4=많이

있다)로 평정한다.

원 척도는 지난 1주일 간 경험한 증상에 관해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DSM-IV에서 PTSD 진단 기준을 증상 지속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로

제시하였기에(김자혜, 2012; 이옥정, 2010; APA, 1994) 본 연구에서도

지난 1개월이라는 기간을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8점 이상∼24점에 해당하는 저위험 PTSD 집단과 25점

이상 고위험 PTSD 집단을 합쳐 위험군으로 명명하였으며, 17점 이하의

일반군과의 비교를 실시해 보았다.

본 척도에는 역문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본 척도의 하위요인 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은헌정

외(2005)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87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9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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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과각성 4, 10, 15, 18, 19, 21 6 .91

회피 5, 7, 8, 11, 12, 13, 17, 22 8 .93

침습 1, 2, 3, 6, 9, 14, 16, 20 8 .94

전체 22 .97

<표 5> 사건 충격 척도의 하위요인 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

PSPS-K) 척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Hewitt 등(2003)이 완벽주의

적 자기제시 척도(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를 개발하고 이를

하정희(2011)가 우리나라 문화에 맞도록 문항을 재구성하고 추가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사용한다. 이 척도는 완벽

주의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총 19문항으로 Likert 7점 척도(1=전혀 그

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을

수록 점수가 높게 측정된다. 하정희(2011)의 연구에서 해당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는 .85였고, 각 하위척도별로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

노력은 .88,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75,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75

였다. 본 연구에서 해당 척도의 역문항 정보 및 하위 요인 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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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1, 8, 9, 12, 15, 16, 18, 19 8 .91

불완전함 은폐노력

– 행동적
4, 6, 7, 10*, 17 5 .78

불완전함 은폐노력

– 언어적
2, 3, 5, 11, 13, 14 6 .80

전체 19 .92

<표 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주. * 역문항

라. 성역할 갈등(Korean Masculine Gender Role Conflict Scale:

K-MGRCK) 척도

남성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O’Neil의 성역할 갈등이론을 바탕으

로 제작한 GRCS(Gender Role Conflict Scale: 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김지현, 황매향과

유정이(2003)가 타당화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 K-GRCS)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수연, 김인수,

김지현, 김진아(2012)가 한국 문화에 적합한 요인을 보완하고 편의성을

위해 구성된 축약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수연, 김인수, 김지현,

김진아(2012)의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척도 축약형(Korean Masculine

Gender Role Conflict Scale: K-MGRCK)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

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모든 문항의 점수 합이 높을수록

성역할 갈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39 -

본 척도는 역문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

도 계수(Cronbach’s α)는 .85로 <표 7>와 같다.

마. 자기낙인(Self-Stigma of Seeking Help Scale; SSOSH) 척도

Vogel과 동료들(2006)이 개발하고 윤지영(2007)이 번안한 도움 추구에

대한 자기 낙인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며, 2, 4, 5, 7,9 번 5개의 문항

이 역채점 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아주 그렇

다)로 평정하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낙인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원 척도에서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로 <표 8>와 같다.

주. * 역문항

요인명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성역할 갈등 전체 12 .85

<표 7> 성역할 갈등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요인명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낙인 1, 2*, 3, 4*, 5*, 6, 7*, 8, 9*, 10 10 .76

<표 8> 자기낙인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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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Short Form: ATSPPH-SF) 척도

Fisher와 Turner(1970)가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이후, 2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원척도의 4요인이 안정적

이지 못해 2요인 10문항으로 개발한 단축형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Short

Form: ATSPPH-SF) 척도이다(Fischer & Farina, 1995). 국내에서는 남숙

경(2010)이 타당화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단축형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단축형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는 ‘긍정태도

와 필요성’ 5문항과, 역문항인 ‘부정태도와 불필요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이다.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

렇다)로 평정하며 총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긍정

적임을 의미하고 있다. 남숙경(2010)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71로 나타

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역문항 정보 및 하위요인 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하위요인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상담에 대한
긍정태도와 필요성

1, 3, 5, 6, 7 5 .83

상담에 대한
부정태도와 필요성

2*, 4*, 8*, 9*, 10* 5 .64

전체 10 .77

<표 9>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주. *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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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설문 조사를 거쳐 수합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척도별

Ch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셋째, PTSD 일반군과 위험군 각각에서 전문적 도움을 얻기 위한 심리

상담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외상 사건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강도와 PTSD 수준이 연구 대상

자들의 직급과 근무부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

하여 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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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경기 A 지역의 남성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 3월 1일 연구자가 직접 경기 A 지역의 경찰서와 지구대를 방문하여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15일 간에 걸쳐 96%의 회수율, 총

192부가 회수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온라인 설문을 함께 실시하여 78부

가 응답하였으며, 그 중 일괄적인 응답, 무응답한 척도 및 문항의 누락 등

불성실한 12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5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표 10>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

자들 가운데 20대는 8.9%, 30대는 37.2%, 40대는 22.9%, 50대 이상은

31.0%로 나타났으며, 결혼 유무의 경우, 미혼이 26%, 기혼이 73.3%의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구 대상자들의 계급 분포를 살펴보면, 순경이

54명(20.9%), 경장 48명(18.6%), 경사가 47명(18.2%)이었으며, 경위가 95명

(36.8%)로 가장 많았으며, 경감은 14명(5.4%)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입직

경로는 순경 공채가 95.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치안수요가 높은 1급서 소속이 연구 대상자들의 95.3%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근무부서는 과학수사대가 6명

(2.3%), 형사‧수사는 32명(12.4%), 경찰청 또는 경찰서 내근이 29명(11.2%),

지구대‧파출소가 168명(65.1%)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설문에서 경찰

공무원 재직 총 근무 기간 외에 외상 사건 경험이 높은 외근 부서의 근무

경력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이에 105명(40.7%)이 5년 미만이라고 응답

하였고, 56명(21.7%)이 6년 ~ 10년 미만, 11년 ~ 15년 미만이 27명(10.5%),

16년 ~ 20년 미만이 31명(12%)이었다. 21년 ~ 25년 미만이 15명(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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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 30년 미만이 23명(8.9%)으로 표기되었으며, 31년 ~ 35년 미만의

근무경력자도 1명(0.4%)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적 판단

하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설문에 대하여,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수는 60명(23.3%), 대체로 건강하다가 129명(50%)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통이다 44명(17.1%), 약간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23명(8.9%)로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 단 12%만이 심리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인 범주 빈도(명) 비율(%)

연령

20대 23 8.9

30대 96 37.2

40대 59 22.9

50대이상 80 31.0

결혼상태

미혼 67 26.0

기혼 189 73.3

사별 0 0

별거 0 0

이혼 2 .8

기타 0 0

학력

고졸 63 24.4

전문대졸 31 12.0

대졸 158 61.2

대학원졸 6 2.3

계급

순경 54 20.9

경장 48 18.6

경사 47 18.2

경위 95 36.8

경감 14 5.4

경정 0 0
총경 0 0

<표 10> 연구 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분포 (N=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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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직경로

순경공채 246 95.3
순경-경사특채 10 3.9
경찰대학 1 .4
고시특채 0 0
기타 1 .4

소속급서

1급서 246 95.3
2급서 7 2.7
3급서 5 1.9
4급서 0 0

근무부서

과학수사대 6 2.3
형사‧수사 32 12.4
지구대‧파출소 168 65.1

경기지방경찰청 또는 내근 29 11.2
기타 23 8.9

총 근무

년수

1-5년 79 30.6
6-10년 55 21.3
11-15년 25 9.7
16-20년 20 7.8
21-25년 21 8.1
26-30년 46 17.8
31-35년 12 4.7

외근부서

근무년수

0-5년 105 40.7
6-10년 56 21.7
11-15년 27 10.5
16-20년 31 12.0
21-25년 15 5.8
26-30년 23 8.9
31-35년 1 .4

건강상태

매우 건강 60 23.3
대체로 건강 129 50.0
보통 44 17.1

약간의 질병 보유 23 8.9
심각한 질병 보유 2 .8

있다 31 12.0심리상담
경험여부 없다 227 88.0

합계 2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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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먼저 자료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고, 각 연구 변인들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해보았다.

먼저 연구 변인들의 첨도와 왜도를 살펴보면, 왜도는 -.70∼.64, 첨도는

–.22∼1.86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West, Finch와 Curran(1995)

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절대값 기준 왜도<2, 첨도<7)을 충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의 평균은 3.36이며, 표준편차는 .76으로 나타

났다.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의 평균은 3.34이며, 표준편차는 .81로 나타

났다. 간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의 평균은 3.41이며, 표준편차는 .78로 나타

나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의 평균보다 높았다.

PTSD 수준의 평균은 17.91이며 표준편차는 14.63으로 나타났다. PTSD

수준을 측정하는 점수의 범위는 17점 이하까지 일반군으로 분류되며,

18점 ~ 24점까지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25점 이상의 점수는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평균은 4.38이며, 표준편차는 .88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갈등의 평균은 2.86이며, 표준편차는 .68로 나타났다. 자기낙인의

평균은 2.54이며, 표준편차는 .49로 나타났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평균은 2.75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38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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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외상 경험
스트레스 강도

전체 1.00 5.00 3.36 .76 -.70 .79

직접 1.00 5.00 3.34 .81 -.27 -.08

간접 1.00 5.00 3.41 .78 -.70 .74

PTSD 수준 0.00 66.00 17.91 14.63 .64 -.2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32 6.79 4.38 .88 -.47 .82

성역할 갈등 1.00 4.42 2.86 .68 -.44 -.01

자기낙인 1.00 3.60 2.54 .49 -.58 .13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1.00 4.00 2.75 .38 .25 1.86

<표 11> 연구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N=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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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들의 외상 경험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들의 외상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외상 사건 경험

질문지의 응답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직접, 간접, 그리고 전체적인 외상 사건 경험 빈도의 기술통계량을

확인하고, 외상 사건 경험 질문지의 각 문항에 대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빈도와 비율을 확인한 뒤, 전체 응답자 가운데 1회라도 외상 사건

경험이 있는 총 255명에 대하여 각 문항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의 전체

응답자 평균값을 산출하여 표기하였다. 외상 스트레스 사건 경험 빈도의

기술통계량을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의 결과를 살펴보면, 외상 사건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응답자 1명 당 평균 11.07개(표준편차 5.76)의

외상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외상 사건의 경우 응답자

1인당 평균 3.21개(표준편차 2.46), 간접 외상 사건의 경우 응답자 1인당

7.86(3.70)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외상 사건
경험의 수

전체 0.00 23.00 11.07 5.76

직접 0.00 9.00 3.21 2.46

간접 0.00 14.00 7.86 3.70

<표 12> 외상 스트레스 사건 경험 빈도의 기술통계량 (N=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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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외상 경험 질문지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 빈도의 평균 및 표준

편차와 각 문항 별 스트레스 강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13>에 제시

하였다.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많이 경험하는 외상 사건의 순서를

알아보기 위해 경험 응답 빈도가 많은 순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한 것에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95.7%에 해당하는 247명이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는 3.26점이었

다. 이어서 근무 중 사체를 목격하였다는 응답은 244명으로 전체의 94.6%

가 경험하였으며 스트레스 강도는 3.65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세 번째

로는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을 목격한 사건으로 전체 응답자의

73.3%에 해당하는 189명이 경험하였으며, 스트레스 강도는 3.70점으로

역시 높은 편에 속했다. 다음은 근무 중 타인에게(총기를 제외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68.6%인 177명이 경험하였고, 스트레스 강도는

3.29점이었다. 다섯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경험한 외상 사건은 동료가

아닌 경찰관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67.8%인 175명이 경험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는 3.53점이었다. 이 중 직접 외상 스트레스

사건은‘근무 중 타인에게(총기를 제외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

경험 1가지였으며, 나머지 4가지는 모두 간접 외상 스트레스 사건이었다.

외상 경험에 뒤따르는 스트레스 강도만을 기준으로 보면,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의 사망이 3.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료 경찰과의 자살이 3.91점,

근무 중 살해당한 사람 목격이 3.73점,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

목격하는 것이 3.70점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받거나 방임된 어린이 목격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간접 외상 스트레스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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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외상 사건
유경험

빈도

유경험

비율

스트레스

강도M

스트레스

강도 SD

간
접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247 95.7 3.26 .91

간
접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사건)를 목격

하였다.
244 94.6 3.65 1.02

간
접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을

목격했다.
189 73.3 3.70 .89

직
접

근무 중 타인에게(총기를 제외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177 68.6 3.29 .92

간
접
동료가 아닌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175 67.8 3.53 .74

간
접

자연재해(수해, 산불 등)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
173 67.1 3.28 .96

간
접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165 64.0 3.65 .82

직
접
고속의 차량 추격전을 경험하였다. 162 62.8 3.42 .96

간
접

학대 받거나 방임된 어린이를 목격

하였다.
151 58.5 3.67 .78

간
접
강간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141 54.7 3.45 .90

간
접

인재(비행기 추락, 건물 붕괴, 방화)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
141 54.7 3.43 .97

직
접

(타인이 나에게 총기, 흉기 등을 겨누는)

치열한 물리적 충돌을 경험하였다.
135 52.3 3.46 .95

간
접

근무 중 살해당한(타인에 의한 죽음)

사람을 목격하였다.
113 43.8 3.73 .98

<표 13> 응답자들의 외상 경험 빈도 및 스트레스 강도 평균값 (N=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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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스트레스 강도의 만점은 5점

간
접

동료 경찰관이 자살하였다. 82 31.8 3.91 .91

간
접
납치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82 31.8 3.34 .89

직
접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위협(협박)을

경험한 적이 있다.
74 28.7 3.62 1.04

간
접
성폭행 당한 어린이를 목격하였다. 70 27.1 3.64 .93

직
접
위험한 영장을 집행하였다. 69 26.7 3.45 .88

직
접

근무 중 심각한 차량사고(본인이 운전

또는 탑승한)를 경험하였다.
69 26.7 3.45 .87

직
접

근무 중(흉기에 의하지 않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62 24.0 3.66 1.07

간
접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이 사망하였다. 54 20.9 3.98 1.04

직
접

근무 중 타인에게 총격 및 총기를 겨누

었다.
42 16.3 3.24 1.12

직
접
근무 중 흉기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 39 15.1 3.3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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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대상자들의 상담 경험 여부

다음으로 사건충격 척도의 준거를 기준으로 구분한 PTSD 일반군과

위험군 각각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얻기 위한 심리 상담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에 따른 관련 증상을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한 한국어판 사건 충격

척도 수정판(IES-R-K)의 진단 기준으로 18점 이상 ∼ 24점에 해당하는

저위험 PTSD 집단과 25점 이상 고위험 PTSD 집단을 합쳐 PTSD 위험

군으로 명명하였고, 17점 이하의 PTSD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일반군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담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258명 중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사람은 31명(12.0%)으로 나타났다. PTSD의 일반군과 위험군을 구분하

여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PTSD 일반군 134명 중 12명(8.95%),

전체 4.7%로 나타났다. PTSD 위험군은 124명 중 19명(15.3%), 전체 7.3%

로 나타났다.

사건충격 집단
상담경험 여부

합계
있다 없다

PTSD 수준
(일반군)

12(8.95%) 122(91.05%) 134(100%)
(4.7%) (47.3%) (52%)

PTSD 수준
(위험군)

19(15.3%) 105(84.7%) 124(100%)
(7.3%) (40.7%) (48%)

전체
31 227 258

(12.0%) (88.0%) (100%)

<표 14> 상담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N=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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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급과 근무부서에 따른 차이검증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계급과 근무부서에 따라 외상 스트레스 강도와

PTSD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구체적인 차이의 패턴을 확인하였다.

가. 계급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먼저 계급에 따라 외상 스트레스 강도와 PTSD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지 확인해보았다. 독립변인은 계급으로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상(경위,

경감) 등 4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인은 외상경험 질문지를 통해

측정한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 간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 그리고 사건충격 척도를 통해 측정한 PTSD 수준 점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F=11.95, p<.001) 및

직접(F=3.86, p<.05), 간접(F=12.75, p<.001) 외상 스트레스 강도, 그리고

PTSD 수준(F=9.37, p<.001) 모두 계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에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 간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 PTSD 수준의 경우 모두 경장 이상(경장, 경사, 경위 이상)

계급의 점수가 순경의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의 경우 경장 계급과 경위 이상 계급의 점수가 순경에 비해 유의미

하게 높았다. 경사 계급의 점수는 타 계급의 점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결과는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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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5, ** p<.01, *** p<.001

종속변인 계급 N 평균 표준편차 F(사후검증)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

순경 54 2.89 .79

11.95***

(경장,경사,경위
이상>순경)

경장 47 3.38 .59

경사 47 3.35 .91

경위이상 107 3.60 .62

직접

순경 24 2.88 .64

3.86*

(경장,경위
이상>순경)

경장 41 3.45 .78

경사 43 3.23 .96

경위이상 102 3.45 .75

간접

순경 54 2.92 .82

12.75***

(경장,경사,경위
이상>순경)

경장 47 3.37 .56

경사 47 3.38 .94

경위이상 107 3.67 .63

PTSD 수준

순경 54 9.72 12.18

9.37***

(경장,경사,경위
이상>순경)

경장 48 17.31 15.22

경사 47 18.40 13.66

경위이상 109 22.01 14.32

<표 15> 계급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N=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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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무부서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다음으로 근무부서에 따라 외상 스트레스 강도와 PTSD 수준에서 차이

가 나는지 확인해보았다. 독립변인은 근무부서로 과학수사대 및 형사‧

수사, 지구대 및 파출소,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내근과 기타 등 3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인은 외상 사건 경험 질문지를 통해 측정한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 간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

그리고 사건 충격 척도를 통해 측정한 PTSD 수준 점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F=3.89, p<.05) 및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F=5.58, p<.00)에서 근무부서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비교쌍이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의 경우 과학수사대,

형사,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들의 점수가 그 밖의 부서(지구대,

파출소, 지방청, 경찰서 내근, 기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들의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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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5, ** p<.01, *** p<.001

종속변인 근무부서 N 평균 표준편차 F(사후검증)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

과학수사대
/ 형사‧수사

36 3.61 .64

3.89*
(N.S.)

지구대·파출소 167 3.28 .76

지방청, 경찰서
내근 및 기타

52 3.46 .79

직접

과학수사대
/ 형사‧수사

32 3.76 .75 5.58**
(과학수사대/
형사·수사>
지구대·파출소,
지방청·경철서
내근과 기타

지구대·파출소 139 3.24 .80

지방청, 경찰서
내근 및 기타

39 3.34 .79

간접

과학수사대
/ 형사‧수사

36 3.56 .61

2.17지구대·파출소 167 3.33 .79

지방청, 경찰서
내근 및 기타

52 3.54 .82

PTSD 수준

과학수사대
/ 형사‧수사

38 20.03 14.29

1.24지구대·파출소 168 18.22 15.18

지방청, 경찰서
내근 및 기타

52 15.35 12.85

<표 16> 근무부서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결과 (N=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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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변인 간 상관분석

다음으로 외상 사건 경험의 수, 외상성 스트레스 강도, 사건충격,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낙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 간 pearson 상관

계수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7>에 제시되었다.

먼저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는 PTSD 수준(r=.54, p<.00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r=.31, p<.001), 성역할 갈등(r=.36, p<.001)과 보통 수준의 유의

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는 정적 상관관계

가 유의미하였으나 그 크기는 작은 수준이었으며(r=.15, p<.05), 자기낙인

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PTSD 수준의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r=.32, p<.001) 및 성역할 갈등(r=.40, p<.001)과 보통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자기낙인 및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와는 관련성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또한 성역할 갈등과는 보통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r=.56, p<.001), 자기낙인 및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성역할 갈등의 경우 자기낙인과 작은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r=.29, p<.001),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는 작은 수준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13, p<.05),

자기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보통 수준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3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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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5, ** p<.01, *** p<.001

주. 1 = 외상 스트레스 강도 전체, 2 =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 3 = 간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 4 = PTSD 수준, 5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6 = 성역할 갈등, 7 = 자기낙인, 8 =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1 2 3 4 5 6 7 8

1 1

2 .86*** 1

3 .97*** .70*** 1

4 .54*** .43*** .54*** 1

5 .31*** .23** .31*** .32*** 1

6 .36*** .22** .36*** .40*** .56*** 1

7 -.02 -.05 -.20 .09 .06 .29*** 1

8 .15* .24*** .13* .10 -.05 -.13* -.36*** 1

<표 17> 연구 변인들 간의 person 상관계수 (N=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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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다음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낙인이 전문적인 도움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과정에서 예측변인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낙

인 척도의 점수였으며, 준거변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의 점수였

다. 통제변인으로는 계급을 함께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8>에 제시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준거변인에 대한 계급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

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낙인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한 회귀모형의 경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9.91, p<.001), 모형의 설명량은 14%로

(R2=.14)나타났다. 투입된 예측변인 중에서는 자기낙인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고(t=-5.85, p<.001),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36). 즉, 자기낙인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주. * p< .05, ** p < .01, *** p<.001

예측변인 B β t R2 F

계급 .02 .07 1.00

.14 9.9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01 -.02 -.30

성역할 갈등 -.03 -.05 -.59

자기낙인 -.28 -.36 -5.85 ***

<표 18>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각 변인의 표준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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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경기 A 지역의 남성 경찰관 258명을 대상으로 과학수사

대와 형사·수사, 지구대 및 파출소와 같이 외상 사건의 노출이 잦은 부서

위주로 자료(전체 조사대상자의 79.9%)를 수집하였다. 직·간접 외상 경험

을 피할 수 없는 남성 경찰공무원의 외상 사건 경험과 PTSD 수준을

알아보고자 했으며, 이들의 계급과 근무부서에 따라 외상 사건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PTSD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마지

막으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추구하지 않는지에 대한 회피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사건의 경험은 PTSD를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전체 대상자 중 98.8%(255명)의 남성 경찰공무원이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직·간접 외상 사건 경험의 스트레스 강도를 비교했을 때,

직접 외상 사건 경험보다 간접 외상 사건 경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직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의 평균은 3.34, 간접 외상 스트

레스 강도의 평균은 3.41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95.7%의 응답자가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하였고,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사건)를 목격’한

응답자는 94.6%, 그 뒤를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을 목격’한

응답이 전체의 73.3%로 나타나 전체 외상 사건 경험 가운데, 간접 외상

사건의 경험 빈도가 모두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남성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외상 사건을 경험한 뒤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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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바,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의 사망’이 3.98점, ‘동료 경찰관의 자살’

이 3.91점, ‘근무 중 살해당한 사람 목격’이 3.73 순으로 모두 간접 외상

사건으로 나타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겪을 수 있는 잦은 외상 사건들

가운데, 간접적인 외상 사건 노출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직접 외상 사건 경험보다, 간접 외상 사건 경험에 대한

연구 대상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크며,

이들의 외상 경험으로 인한 PTSD를 확인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48%가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상 간접적으로 외상 사건에 노출된 경찰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PTSD를 호소한다는 양경미(2013)의 선행 연구 결과

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의

PTSD 위험군은 38.8%(신성원, 2007), 40%(이옥정, 2010), 42%(신성원,

2012)의 응답자가 PTSD 위험군으로 보고된 바, 경찰공무원의 직무 환경

의 상시 노출되고 있는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찰공무원들이

외상 경험을 많이 할수록 PTSD 증상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한 한보람과

김정규(2014)의 선행 연구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바, 경찰공무원의 직무

환경에서 오는 외상 경험과 그로 인한 PTSD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 대상의 외상 사건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강도와 PTSD

수준의 차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계급과 근무부서에 따른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간접 외상 스트레스의 강도 및 PTSD 수준 모두

경위 이상의 계급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과학수사대 및

형사·수사’, ‘지구대 및 파출소’,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내근과 기타’로

구분된 세 개의 집단에서 ‘과학수사대 및 형사·수사’ 근무부서 평균이

모두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위 이상의 계급에서 직·간접 외상

스트레스 강도 및 PTSD가 높게 나타난 것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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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외상 사건의 노출이 누적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찰공무원의 PTSD를 연구한 곽대경, 김도우, 김미경

(2011)의 선행 연구에서도 반복적이며 오랜 시간 외상 사건에 노출 빈도

가 높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PTSD가 증가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단 12%의 응답자만이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바, 누적된 PTSD를 해소하고 이들의

직무수행에 따른 피로도와 정신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참혹한 범죄 현장과 긴박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형사, 수사, 교통, 정보 등의 유관부서와 해당 계급 경찰

공무원들을 위한 맞춤형 심리방역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남성 경찰공무원의 회피요인으로 예측되는

변인 3가지(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역할 갈등, 자기낙인)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성역할 갈등은 남성 경찰공무원들의 전문

적 도움추구 태도에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기낙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먼저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남성 경찰공무원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회피요인으로 예측하였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성역할

갈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기존 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대한 김정윤(2019)의 연구에서는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부적 영향을 보고하였으며,

김하정(2017)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정희(2010)의 연구에서도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는 선행 연구들과 같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불완전한 은폐노력-

언어적’ 하위변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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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하였다. 이 같이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대학생이라는 특정 시기에 있는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자의식이 높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청소년기(하정희, 2017)를 거친 대학생의 경우,

성숙한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의 연계선상에 있는 시기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성인보다 다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의 부적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승혜(2019)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기술통계 평균 점수는 83.6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평균 점수 산출 결과 또한, 83.22로 같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과 환경에 따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근거를 위해서 추후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함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요인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온 성역할 갈등은 Vogel과 Pederson(2007)의 연구에서

성역할 갈등 수준이 높은 남성은 상담 요청에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정경미와 신희천(2014)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성에 성역할 갈등

과 도움추구 태도 간의 관계에 있어 성역할 갈등이 부적 영향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2,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제연화와 심은정(2015)의 선행

연구에서도 높은 성역할 갈등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부적 영향을 나타

냈으며, 변지영(2019)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들과 동

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같이 전통적인 남성적 가치관과 성역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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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관하여 부정적인 일관된

결과들을 나타내어, 성역할 갈등이 심리 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상담 추구에

부정적임을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성역할

갈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 위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찰 내 보수적인 조직문화 특수성의 영향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와

성역할 갈등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

나, 중간에 다른 매개 요인을 통하여 심리적 도움추구를 꺼릴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 변지영(2019)의 연구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남성은 성역할 갈등

이 심하며 그로 인해 자기개방에 따르는 위험을 높게 예상하여 도움추구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보이는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회피요인으로 확인해 보고자 했던

자기 낙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정윤(2019), 김정수(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고 있으며, 이민지,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도 자기낙인을 높게 지각할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또한,

경찰공무원 집단이 참전유공자와 소방관보다 상담에 대한 회피요인으로 낙인

이 작용한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김은진, 주희주,

이상흔, 2015). 이는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적 영향을 보고

하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약화

시키는 회피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낙인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성 경찰공무원에게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회피요인으로 나타난 바, 경찰 조직 내 수내부의 자조적인 변화와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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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 내에서 Top down 방식 등의 교육을 활용하며,

직무로 발생한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

는 동료와 상사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리

고 경찰이라는 직무에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동료 지지 프로그램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정 대상에게만 심리상담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 경찰 조

직 내 전체가 참여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으로의 확대 개입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누적된

외상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지원에 관하여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의 상담 전문기관과 조직적 이며,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및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경찰청은

2014년부터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에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한 ‘마음

동행센터’ 9개소를 운영 중이었으나, 2019년도에 각 지방청 별 1개소씩

추가하여, 현재 18개소로 확대 설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확대 운영된

‘마음행동센터’의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를 계기로 경찰공무원

조직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부 PTSD 위험 대상자들만이 아닌, 경찰공무원 전체가

PTSD가 유발될 수 있음을 조직 내에서 충분히 인정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 같은 외상 경험이 발생된 경우, 조기 검진과 즉각적

인 위기 개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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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남성 경찰공무원의 직·간접 외상 경험의 스트레스와 PTSD로 인해 야기

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누적된 PTSD를 해결할 수 있는 개입을 위한 방안

이 필요하다. 잦은 외상 사건과 PTSD 유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의

효과적인 치료 개입과 접근 방향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기여할 것을 기대

하며,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회피요인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급이 높아질수록 외상 경험의 빈번한 노출은 PTSD 수준이

높아지며, 근무 부서에 따라 PTSD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 및 각 지방청에서는 계급이 높은 직위의 경찰공무원

역시 적극적인 치료에 개입을 해야 하며, PTSD를 자각한 당사자도 타인

의 평가에 좌우할 것이 아닌, PTSD가 현재의 상처에 더 깊어질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 삶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와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직무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외상 사건 경험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원이나 휴무 혹은 타 업무로 인해 부족해진

인원만큼 남은 사람은 추가적인 업무와 지원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그

만큼의 휴식이 제한되고, 피로감은 누적될 수 있다. 정작 PTSD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치료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의 악순환으

로 이어진다. 따라서 각 부서의 업무량과 스트레스 정도를 객관적인 정량

조사와 경험적 증거를 통합하여, 부서 간 인원 조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

며, 가능하다면 경찰 조직 내 인력의 확보로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예산 배정에 관심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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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와 지방청에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PTSD 위험군의 정기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또한, 진단을 통해

확인된 PTSD 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외상

사건의 빈도수가 높은 경찰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1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PTSD 위험군의 수치가 48%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직무

상 외상 사건 경험이 누적된 PTSD 위험군은 현장대처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PTSD의 반응으로 인해 현장 상황을 회피할

경우 사회적 문제와 경찰의 부정적 이미지가 되거나 고찰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응답자 중 치료를 위한 상담은 전체 12%로 나타

났다. 그 중 PTSD 위험군은 7.3%만이 심리 상담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

된 바, PTSD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인이 PTSD 경험했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치료를 응하는 것과 비교하여, 현재의 PTSD 치료적 관심과 개입에 대한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경찰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약한 남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람

이라면 위험한 순간이나 사건, 혐오적인 환경에선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조직 최고 수뇌부부터 자기낙인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을 시작

으로, Top down 방식의 교육과 생활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각 구성원

의 개인적 인식 변화는 가져올 수 있으나, 조직 자체의 변화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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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 치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자기

낙인 외에도 여러 상황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감정과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개인의 대처는 한계가 있음을 주지하고, 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위험

에 안정적이고 지금보다 나은 직무 수행과 향상된 삶을 위해서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집단 간 비교가 이뤄지지 않아,

이로 인해 남성 경찰공무원 전반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단위 확대 및 통합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공무원 부서 간 세분화된 대상군을 설정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 스트레스 강도와 PTSD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부서는 과학수사대와 형사·수과로 나타났으나, 표집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해당 대상군을 선택적으로 연구한다면 외상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및 PTSD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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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 설 문 지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남성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중 경험하게 되는
외상 사건과 그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
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심리적 지원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 연구 대상자 및 기간

: 본 연구는 국내 남성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설문 기간은
2020년 3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연구 절차 및 방법

: 연구의 참여는 본 설문지 또는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작성하게 됩니다. 총 106개 문항에 답하는 데에는 15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설문의 내용이 다소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각 문항 당 무응답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빠진 문항이 있는 설문지는 사용할 수
없으니 애써 작성해주신 설문지가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빠진 항목
없이 솔직하게 답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연구 참여 시 보상

: 설문지 작성 완료 후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설문의 경우, 귀하의 핸드폰 번호 기입 시, 설문 완료 후 14일 이내에
해당 번호로 답례품(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되며, 지급 직후 이 정보는
폐기됩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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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참여 시 위험 및 불편
: 본 연구는 15 ~ 20분가량 진행되는 설문조사에 의한 연구로, 위험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연구입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중,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등과 관련하여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를 대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를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움 요청이 가능한 연락처 안내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사건 당시의 기억이 의도치 않게 떠오르거나
다시 경험하는 듯 한 느낌이 지속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전문상담사와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희망의 전화 129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시면 시내전화요금으로 통화하실 수 있습
니다. 전화상담은 일반상담의 경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에는
상담원과 연결되어 바로 상담이 가능하며, 그 외 시간에는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담은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채팅 상담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명의 전화

생명의 전화는 24시간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는
1588-9191에 통화 연결을 통해, 사이버 상담은 생명의 전화 홈페이지
(www.lifeline.or.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전문상담원과 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정신보건복지센터 (블루터치)

블루터치 홈페이지(bluetouch.net)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신
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소개하고 정신건강 자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울, 불안, 자살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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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내용을 잘 이해했으며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무기명 사인 ( )

6. 연구책임자 연락처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 지 도 교 수 : 신효정(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리치료교육 전공 주임교수)

- 연구자 성명 : 김현정(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리치료교육 전공 석사과정)

- 연구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87 -

Ⅰ. 외상 사건 경험 척도 23문항 (List of Work Events)

다음은 여러분이 직무 수행 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입니다.

1) 경찰관 재직 중 경험한 사건이 있는지에 대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험한 사건에 대해 본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은 어느 정도였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며 각 문항의 해당 번호에 체크해 (√)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 항 1) 경험 사건 2) 겪은 스트레스

본인이 경험한 직무관련 사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별로
없었
다

보통
심했
다

매우
심했
다

예
(타인이 나에게 총기, 흉기 등을 겨누는)
치열한 물리적 충돌을 경험하였다.

√ ② ① ② ③ √ ⑤

1
(타인이 나에게 총기, 흉기 등을 겨누는)
치열한 물리적 충돌을 경험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근무 중 타인에게 총격 및 총기를 겨누
었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근무 중 타인에게(총기를 제외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근무 중 흉기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근무 중(흉기에 의하지 않은) 심각한 부
상을 당했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위협(협박)을 경
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고속의 차량 추격전을 경험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위험한 영장을 집행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근무 중 심각한 차량사고(본인이 운전
또는 탑승한)를 경험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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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1) 경험 사건 2) 겪은 스트레스

본인이 경험한 직무관련 사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별로
없었
다

보통
심했
다

매우
심했
다

10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이 사망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2 동료 경찰관이 자살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3 동료가 아닌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4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사건)을 목격하
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5
근무 중 살해당한(타인에 의한 죽음) 사
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6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7 강간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8 납치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9 성폭행 당한 어린이를 목격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0
학대받거나 방임된 어린이를 목격하였
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1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을 목격
했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2
자연재해(수해, 산불 등)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3
인재(비행기 추락, 건물 붕괴, 방화)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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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충격 (IES-R-K) 척도 22문항

다음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위에서 경험했다고 표시한 여러 사건들 때문에 지난 한달 동안 아래의 증상

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해당되는 정도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3) 본인이 경험한 증상 없다
드물
게
있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많이
있다

1 그 때의 일이 생각났고, 그때의 느낌도 되살아났다. ① ② ③ ④ ⑤

2 밤에 잠을 설쳤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일로 인해 그 때 일이 생각났다. ① ② ③ ④ ⑤

4 짜증나고 화가 났다. ① ② ③ ④ ⑤

5 그 일을 생각하거나 기억하게 되면서 흥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일이 생각났다. ① ② ③ ④ ⑤

7 마치 그 일이 없었거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8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피했다. ① ② ③ ④ ⑤

9 갑자기 그 때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① ② ③ ④ ⑤

10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잘 놀랬다. ① ② ③ ④ ⑤

11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그 일로 아직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 90 -

번
호

3) 본인이 경험한 증상 없다
드물
게
있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많이
있다

13 그 일로 인해 무감각해지는 걸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4
마치 그 당시 되돌아 간 듯이 느끼고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① ② ③ ④ ⑤

15 그 일이 떠올라서 잠들기가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16 그 일과 관련된 감정이 불쑥 북받쳐 올랐다. ① ② ③ ④ ⑤

17 그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애썼다. ① ② ③ ④ ⑤

18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19
그 일을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거나, 호흡장애, 현기증
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 신체적으로 반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0 그 사건에 대해 꿈을 꾸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매우 조심하며 경계하고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22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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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PSPS-K) 척도 19문항

다음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생각과 감정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평소의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부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내 문제를 늘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다면 끔찍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른 사람들에게 내 문제를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공적인 상황에서 실수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통달한 것처럼 보이
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언제나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공적인 상황에서 실수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나의 단점을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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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부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내가 맡은 일이 완벽하게 성공할 때까지,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내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말하
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내가 잘할 수 없는 일들도 아무렇지 않게 잘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완벽하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실수를 지적받는
것이 무척 싫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언제나 내 행동에 대해 빠르게 판단하
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내가 나의 일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완벽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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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어 성역할 갈등 (K-MGRCK) 축약형 척도 12문항

다음 각 문항들을 잘 읽고 귀하가 그 문장의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일치

하지 않는지의 정도를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1
다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힘센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일이나 학업이 종종 내 생활의 다른 영역
(가정, 가족, 건강, 여가)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일이나 공부에 대한 성취 욕구로 과로하고 스트레스
를 받게 되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보다 더 성공적인 여성과 같이 지내는 것은 불편
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여성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되어 남자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주저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남성들과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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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기 낙인 (Self-stigma of seeking help scale : SSOSH) 척도 10문항

간혹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느낌이 가장 부합하도록 각 문항에 대해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만약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면 나는 부적절하다고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아도 나의 자신감은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심리적 치료를 받게 된다면 나 자신이 덜 지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심리치료자와 얘기를 한다면 나의 자존감은
높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심리치료를 받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내 자신
에 대한 나의 관점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심리치료자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면 나는 열등감
을 느끼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전문적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결심한다고
해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괜찮다고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심리치료자를 찾게 된다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덜 만족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구하려 한다고 해도 나의 자신감은 여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면 나는
나에 대해 더 안 좋게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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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ATSPPH-SH) 축약형 척도 10문항

다음 각 문항에서 평소의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고 틀린 답이 없으니 평소 생각하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만약 정신적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나는 우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와 의논하는 것은 정서적인 갈등
을 해결하는데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① ② ③ ④

3
만약 내가 현재 심각한 정서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면
상담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4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갈등이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의 태도는 존경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5
만약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불안과 걱정으로 고통 받았
다면,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겠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언젠가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① ② ③ ④

7
정서적인 문제(예: 우울, 불안, 분노 등)을 가진 사람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8
상담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

① ② ③ ④

9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상담을 받는 것
은 최후의 수단이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어려움도 저절로 해결
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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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2. 결혼 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별거 ⑤ 이혼 ⑥ 기타 ( )

3. 학력 (각 과정은 중퇴 및 재학을 포함합니다.)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4. 계급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⑥ 경정 ⑦ 총경

5. 입직 경로

① 순경 공채 ② 순경 ~ 경사 특채 ③ 간부후보생 ④ 경찰대학

⑤ 고시특채 ⑥ 기타 ( )

6. 현 소속 급서

① 1급서 ② 2급서 ③ 3급서 ④ 4급서

7. 현 근무 부서

① 과학수사대 ② 형사 · 수사 ③ 지구대 · 파출소

④ 경기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내근 ⑤ 기타 ( )

8. 총 근무 년 수 ( )년

8-1. 전체 근무 년 수 중 외근 부서에서 근무한 년 수 ( )년

(*외근부서: 과학수사, 지구대, 형사, 수사, 여성청소년, 교통사고조사 등)

9. 건강 상태

① 매우 건강 ② 대체로 건강 ③ 보통

④ 약간의 질병 보유 ⑤ 심각한 질병 보유

10. 당신은 심리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① 있다 ② 없다

- 귀한 시간 내시어 본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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